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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우리나라와 일본은 2003년 12월 자유무

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정부 간 공식 협

상을 시작하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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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고 2006년경에는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일 FTA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에 봉착

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경제 수준의 격

차가 크고, 산업구조도 상호 경쟁적인 측면

이 강하여 이해득실의 정리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농림업 분야의 이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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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조업 분야는 심각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의 입장에서도 농업 분야의 피

해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한․

일 FTA는 농업 등 특정 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임업 분야도 양국 간 무역자유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FTA가 체

결될 경우 대일 순수출액이 많은 임업 분

야는 수출 증대로 인한 혜택이 수입 증가

로 인한 피해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이미 일본의 임산물 관세율이 낮은 

수준에 있어 실제로 수출이 증가할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이다.

한․일 FTA 체결의 파급 효과 계측에 

관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정인교(2003)는 CGE 모형과 GTAP 프

로그램에 의해 양국 간 FTA가 경제 전반

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한 결과 단기적으로

는 대일 및 전체 무역수지 적자를 악화시

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

산성 향상과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해 무

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세균 등(2001)은 한국과 일본의 2국가 

CGE 모형에 의해 한․일 FTA 체결이 농

업 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계측

하였다. 추정 결과 한․일 FTA는 한국의 

농업 부문 부가가치를 14% 향상시켜 농업 

부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

였다. 그러나 임산물은 대일 수출이 4.2% 

증가하고 수입은 45.4% 감소하게 될 것으

로 나타나 임업 부문의 대일 무역수지 흑

자 폭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최세균 등(2004)은 FTA 체결에 따른 관

세철폐의 영향은 실행관세율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고 전제하고 양국의 실행관세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농산물 평균 실행관세

율이 54%로 일본의 24%에 비해 높게 나타

나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는 일

본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

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무역자유화가 농산

물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잠재교역액으로 

계측한 결과 한국의 대일본 농산물 잠재수

출액은 2002년 기준 6억 5천만 달러, 일본

의 대한국 농산물 잠재수출액 규모는 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상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한․일 FTA 

체결 시 경제 전반 또는 농업과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관한 분

석이라 할 수 있다. FTA 체결이 임업 분

야에 미치는 영향과 협상 전략에 관해서는 

경제 전체의 한 부문으로서 피상적인 영향

을 추정한 결과만 제시되어 구체성이 결여

되어 있으며 임업 부문을 중점적으로 취급

하여 분석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일 FTA 체결에 

대비하여 양국 간 임산물 교역 실태를 검

토하고 양국의 관세 구조와 경쟁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임산물 교역 

변화 전망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준

과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한․일 임산물 교역 구조와 특징
2.1. 한․일 임산물 교역 구조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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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기후와 재배품목도 유사한 편

으로 일찍부터 우리나라 임산물의 가장 중

요한 수출 시장이었다. 우리나라의 임산물 

수출에서 일본의 비중은 2003년 53.9%로 1

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산물 수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22위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임산물 교역에

서 지속적으로 수출 초과를 유지하고 있으

나 1999년 이후 수출입 모두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무역흑자 폭도 매년 줄어

들고 있다. <표 1>과 <표 2>에서 보듯이 

대일 임산물 수출액은 1999년 1억 9,300만 

달러에서 2003년 1억 100만 달러로 47.7%

가 감소하였고, 수입도 같은 기간에 2,400

만 달러에서 950만 달러로 40.6%가 감소하

였다. 이에 따라 대일 무역수지 흑자는 

1999년 1억 6,900만 달러에서 2003년 9,200

만 달러로 45.6% 감소하였다.

대일 임산물 주요 수출 품목은 밤, 송이

버섯, 표고버섯 등 단기소득 임산물이 주류

를 이루고 있다. 대일 임산물 수출을 주도

하고 있는 밤 수출액은 1999년 8,100만 달

러에서 2003년 4,400만 달러로 급격하게 감

소했다. 2002년과 2003년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밤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탓도 있지

만, 노동력 부족, 높은 인건비 등으로 부가

가치가 높은 깐밤을 국내에서 가공하지 못

하고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생밤을 수출하

여 깐밤으로 가공한 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이 발생하게 된 것도 한 원인이

라 볼 수 있다.

송이버섯 대일 수출액은 같은 기간에 약 

4,500만 달러에서 1,800만 달러로 밤 수출

액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국내 

생산량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최근 국내 

수요 증가로 고급품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

고 국내 가격도 상승하면서 가격경쟁력이 

더욱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주요 임산물 품목별 대일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품 목 1999 2000 2001 2002 2003

밤 80,721 83,899 71,123 51,258 43,762

송이 44,605 30,993 27,528 22,564 17,739

섬유판 11,447 9,423 9,213 9,488 9,470

제재목 3,498 7,152 5,052 3,046 4,040

표고 4,246 2,279 1,293 2,261 4,014

합판 2,591 3,369 5,024 3,706 2,415

목재케이스 1,573 4,415 4,020 2,099 2,115

문틀, 건축목공품 1,970 1,859 1,169 1,162 824

파티클보드 699 1,711 1,047 1,110 1,724

목탄 190 147 291 413 308

수피류 - 655 584 421 334

대일 수출액 계 192,742 183,156 152,744 114,156 101,127

임산물 총수출액 297,714 281,628 230,612 180,107 187,578

대일 수출비중 64.7% 65.0% 66.2% 63.4% 53.9%

자료: 산림청. ｢2003년도 임산물 수출입 통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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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수출액은 1999년 400만 달러에

서 2001년 130만 달러로 감소한 이후 2003

년 다시 4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표고버

섯의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사스(SAS) 발

생과 함께 중국산 표고버섯에 대한 식품안

정성이 문제 되면서 일본에서 한국산 표고

버섯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섬유판 수출액은 1999년 1,100만 달러에

서 2003년 950만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으

나 제재목은 1999년 300만 달러에서 2000

년 700만 달러까지 증가한 뒤 2003년 400

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여 변동 폭이 크

게 나타났다. 합판 수출액도 1999년 약 300

만 달러에서 2001년 500만 달러까지 증가

한 뒤 2003년 20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 

밖에 목재케이스와 상자, 문틀과 건축목공

품, 파티클보드 등 목재류 수출이 전반적으

로 감소 추세에 있다. 

대일 임산물 수입은 임산물 수입총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을 뿐만 아니

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일 임

산물 수입은 1999년 약 2,400만 달러에서 

2003년 950만 달러로 감소하면서 전체 임

산물 수입에서의 비중도 1.6%에서 0.4%로 

급락하였다. 임산물 수입은 수출과는 달리 

목재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합판 수입

액은 1999년 1,300만 달러에서 2003년 300

만 달러로 70% 이상 크게 줄었으며 단판 

수입은 같은 기간에 약 2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25% 감소하였다.

목재케이스 수입액은 150만 달러에서 70

만 달러로 줄었고 로진도 30만 달러에서 

절반 이하인 14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 

밖에 원목 등이 소량 수입되고 있으며 건

축목공품 수입은 1999년 100만 달러 수준

에서 최근 10만 달러 이내로 급속하게 감

소하였다.

2.2. 한․일 임산물 교역의 특징

우리나라의 대일 임산물 교역은 장기적

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 품

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표 2.  주요 임산물 품목별 대일 수입 동향 

단위 : 천 달러 

품  목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판 12,596 9,898 5,436 4,725 3,226

단  판 1,910 2,633 1,351 1,487 1,522

목재케이스 1,461 2,336 1,958 65 685

원  목 562 470 243 517 181

로  진 286 146 105 74 141

밤 1 4 127 276 120

건축목공품 956 842 37 298 54

죽제품 21 13 7 12 6

수피류 32 26 - 39 -

대일 수입액 계 23,881 19,873 15,813 12,505 9,519

임산물 총수입액 1,521,347 1,744,144 1,799,232 2,157,301 2,173,080

대일 수입비중 1.6% 1.1 0.9 0.6 0.4

자료: 산림청. ｢2003년도 임산물 수출입 통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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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밤, 송이, 표고버섯 등 일부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출 비중이 너무 커서 이들 품

목의 작황과 수출액이 임산물 전체 수출액

과 무역수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밤 수출 비중은 2003년 46.6%, 송이버

섯의 비중은 18.0%, 표고버섯은 4.3%로 이

들 세 품목이 대일 임산물 수출액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일 임산물 교역의 두 번째 특징은 가

격경쟁력을 갖추고 외국산 임산물과 경쟁

을 통해 시장을 확보한 품목이 거의 없다

는 점이다. 밤과 송이버섯처럼 품질 경쟁력

을 갖추고 차별화된 품목은 있지만 그 밖

의 다른 품목들은 품질과 가격 모두 경쟁

력이 약하고 특정 용도나 기호에 필요한 

규격 또는 조건을 갖춘 품목만 수출이 되

고 있다. 따라서 일본 시장 점유율도 상대

적으로 낮고 수출 증대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기호의 변화나 대체품

목이 출현할 경우 대일 수출이 감소 또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특징은 주력 수출 품목들의 가

공도와 부가가치가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이나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가격 인

하의 가능성도 매우 낮다. 토질과 지형, 기

후와 주변 환경적 요인 등 한국 고유의 토

착적 천연자원에 의해 생산되는 임산물이 

원형 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가공되어 수

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특징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대일 

수출 변동 폭이 연도별로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요가 비교적 안정된 일

본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가

격은 물론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자연조건에 크게 의존하는 

생산구조로 인해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

해와 같은 외부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생

산량이 급변하여 수출량도 연도별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일 임산물 수출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한․일 FTA 체결로 관세가 철

폐되어 가격이 하락해도 수출이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부분의 임산물에 대한 일본의 실행관세

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아 수출 증가보다 오

히려 수입 증가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 FTA 체결 이전 양국의 품

목별 보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별 

품목별 관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직접

적이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국별 품목분류 

체계가 서로 달라 동일한 세 번이 같은 품

목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를 보

완하기 위해 관세 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발생한다. 

3. 한․일 임산물 관세 구조 분석
일반적으로 양국 간 교역은 관세율뿐만 

아니라 품목 분류 체계와 품목류(Chapter)

별 관세 격차, 그리고 관세율의 누진적 형

태 등 관세 구조의 영향을 받게 된다. 품목 

분류 체계는 품목의 세분화 정도와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으며 관세를 차등 부과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관세 구조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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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분야이다. 대

부분 국가의 관세 체계는 보호 수준이 높

은 산업 또는 품목일수록 품목을 세분화하

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관세 격차는 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과 

낮은 품목 간 차이를 의미하며 관세격차가 

클수록 보호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누진성은 가공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서 누진적 구조가 강할수

록 가공품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아진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임산물 품목 

분류 체계와 관세 구조를 단기소득 임산물

(일본은 특용 임산물)과 목재류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3.1. 한․일 단기소득 임산물의 품목 분류 체계 

비교  

우리나라 단기소득 임산물의 품목 범위

는 HS 1류와 5∼8류, 11∼14류, 그리고 2

0∼23류에 속하는 농산물로 HS 4 단위 기

표 3.  한․일 단기소득 임산물 품목 분류 체계 비교

HS

번호
품명

HS 6 단위 품목 수 HS 10 단위 품목 수 HS 10 단위 

품목 차이
비고

한국 일본 한국 일본
*

0106 맹금 및 앵무류 2 2 2 2 0

0505 새의 깃털 2 2 2 2 0

0602 나무(분재, 기타) 4 4 21 4 17

0604 이끼 및 은행잎 2 2 3 2 1

0709 버섯류(신선) 3 3 5 3 2

0710 버섯류(냉동) 1 1 3 1 2

0711 버섯류(일시저장) 2 3 4 3 1

0712 버섯류(건조) 3 3 6 3 3

0714 칡뿌리 1 2 2 2 0

0802 견과류 8 9 14 14 0

0810 감, 대추(신선) 1 1 2 1 1

0811 견과류(냉동) 1 1 3 2 1

0813 견과류(건조) 1 1 2 1 1

1106 사고뿌리 1 1 2 3 -1

1209 종자류 1 1 3 1 2

1211 초피 1 1 1 1 0

1301 올레오레진 1 1 2 2 0

1302 생칠 1 1 1 2 -1

1401 식물성재료 3 3 7 5 2

1402 충전용식물성재료 1 1 1 1 0

1404 수피 2 3 11 9 2

2003 버섯류(조제저장) 2 2 3 5 -2

2005 죽순(조제저장) 1 1 1 2 -1

2006 죽순(설탕조제) 1 1 2 2 0

2008 밤(조제저장) 1 1 1 4 -3

2106 도토리분 1 1 1 1 0

2208 오가피주 1 1 1 1 0

2308 도토리 열매 1 1 2 1 1

합계 28 50 54 108 80 28

* 일본은 HS 9 단위까지 세분되어 있음.

자료: 농림부. ｢농림축산물품목분류｣. 2003.

일본 임야청. ｢임산물관세율일람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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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28개 품목을 의미한다. 이들 품목을 HS 

6 단위 기준으로 분류하면 50개, HS 10 단

위 기준으로 세분하면 모두 108개가 된다. 

일본의 HS 품목 분류는 우리나라와 달

리 HS 9 단위까지만 세분되어 있다. 단기

소득 임산물에 해당하는 일본의 특용 임산

물 품목 범위는 HS 4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 마찬가지로 28개이다. 그러나 이

들 품목을 HS 6 단위로 세분하면 54개, 

HS 9 단위로는 모두 80개로 세분된다.

우리나라 단기소득 임산물의 품목 세분

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HS 4 단위 기

준으로 동일한 품목이 10 단위로 세분된 

품목 수를 계측한 결과 나무(분재, 기타) 

21개, 견과류 14개, 수피 11개 등으로 세분

화 정도가 높았다. 식물성 재료(7개)와 건

조 버섯(6개) 등도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다.

반면 초피와 생칠 등 7개 품목은 HS 10 

단위 품목 수가 한 개뿐으로 전혀 세분화

되지 않았다. 맹금 및 앵무류 등을 포함한 

9개 품목도 HS 10 단위 품목 수가 두 개에 

불과하여 세분화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HS 4 단위 부호가 같은 품

목이 HS 9 단위로 세분된 품목 수는 견과

류(14)와 수피류(9)가 많았다. 식물성 재료

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세분화

되었으나 조제저장 버섯류는 우리나라보다 

세분된 반면 건조버섯은 우리나라보다 세

분화 정도가 낮았다. 그 밖에 분재용 나무

와 조제저장 밤이 각각 4개씩 세분되어 있

다. 반면 HS 9 단위까지 전혀 세분되지 않

은 품목은 냉동 버섯류와 신선 감과 대추, 

건조 견과류 등 모두 9개였다.

일본의 특용 임산물 품목 분류는 한국에 

비해 HS 6 단위까지는 약간 더 세분되어 

있지만 HS 9 단위에서는 한국에 비해 세

분화 정도가 낮다. 특히 분재용 나무(HS- 

0602)가 한국은 21개로 세분된 반면 일본

은 4개에 불과하였으며 건조 버섯류(HS- 

0712)는 한국이 6개인데 비해 일본은 3개, 

신선버섯류(HS-0709)는 한국 5개, 일본 3개

씩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수피(HS-1404)

와 식물성 재료(HS-1401)도 한국의 세분화 

정도가 더 높았다. 

반면에 일본의 품목 세분화 정도가 더 

높은 품목은 사고뿌리(HS-1106)와 조제저

장 버섯류(HS-2003), 조제저장 죽순(HS- 

2005), 조제저장 밤(HS-2008) 등으로 나타

났다. 일본의 단기소득 임산물 품목 분류는 

전체적으로 한국에 비해 세분화 정도가 낮

지만 가공도가 높은 조제저장 처리 품목은 

일본의 세분화 정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나

고 있다.

3.2. 한․일 단기소득 임산물의 관세구조 비교  

우리나라 단기소득 임산물의 실행세율 관

세범위는 0∼50%로 관세격차(Tariff Dispersion)

는 50%였으며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

고 있다. HS 4 단위 기준 28개 품목류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맹

금 및 앵무류(HS-0106)를 비롯하여 21개

나 되었다. 특히 HS 10 단위 품목 부호가 

다른데도 단일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이 HS 

4 단위 기준으로 14개나 되었다. 분재용 나

무 품목에는 HS 10 단위 기준 21개에 일률

적으로 실행세율 8%가 적용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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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재료도 HS 10 단위 기준 7개에 대

해 단일세율 8%가 부과되고 있다. 품목분

류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으나 세율이 차

등 부과되지 않아 단기소득 임산물의 관세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단기소득 임산물 28개 품목

(HS 4 단위 기준)의 단순평균 실행세율은 

18.7%로 나타났다. 평균 실행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신선 감과 대추 및 건조 견과

류와 조제저장 밤으로 모두 50%였다. 신선 

버섯과 칡뿌리, 냉동 견과류도 30% 이상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그 밖에 각종 

버섯류와 견과류, 죽순 및 오가피주도 20% 

이상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무관세 

품목은 종자류뿐으로 무관세 비율이 HS 

10 단위 기준 2.8%에 불과하였으며 새의 

깃털, 올레오레진, 충전용 식물성재료, 수피

류 등에도 4% 이하의 낮은 세율이 부과되

표 4.  한․일 단기소득 임산물의 관세율 비교

HS

번호
품명

실행세율(%) 평균세율(%) 무관세품목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0106 맹금 및 앵무류 8.0 0 8.0 0 0 2

0505 새의 깃털 3.0∼5.0 0 4.0 0 0 2

0602 나무(분재, 기타) 8.0 0 8.0 0 0 4

0604 이끼 및 은행잎 8.0 3.0 8.0 3.0 0 0

0709 버섯류(신선) 30.0∼50.0 3.0∼4.3 32.8 3.4 0 0

0710 버섯류(냉동) 30.0 6.0 28.0 6.0 0 0

0711 버섯류(일시저장) 30.0 9.0∼12.0 27.8 10.0 0 0

0712 버섯류(건조) 30.0∼50.0 9.0 29.5 9.0 0 0

0714 칡뿌리 20.0∼50.0 9.0∼12.0 31.5 10.5 0 0

0802 견과류 8.0∼50.0 0∼12.0 27.2 4.8 0 3

0810 감, 대추(신선) 50.0 6 50.0 6 0 0

0811 견과류(냉동) 30.0 12.0 30.0 12.0 0 0

0813 견과류(건조) 50.0 9.0 50.0 9.0 0 0

1106 사고뿌리 8.0 0∼21.3 8.0 12.1 0 1

1209 종자류 0 0 0 0 3 1

1211 초피 8.0 2.5 8.0 2.5 0 0

1301 올레오레진 3.0 0 3.0 0 0 2

1302 생칠 8.0 0∼6.0 8.0 3.0 0 1

1401 식물성재료 8.0 0∼8.5 8.0 4.6 0 1

1402 충전용식물성재료 3.0 6.6 3.0 6.6 0 0

1404 수피 3.0∼5.0 0∼6.0 3.5 3.0 0 4

2003 버섯류(조제저장) 20.0 9.6∼13.4 20.0 10.7 0 0

2005 죽순(조제저장) 20.0 13.4∼13.6 20.0 13.5 0 0

2006 죽순(설탕조제) 20.0∼30.0 12.6∼18.0 25.0 15.3 0 0

2008 밤(조제저장) 50.0 10.0∼21.0 50.0 14.7 0 0

2106 도토리분 8.0 15.0 8.0 15.0 0 0

2208 오가피주 20.0 0 20.0 0 0 1

2308 도토리 열매 5.0 0 5.0 0 0 1

 평균 18.7 6.2
3

(2.8%)
23

(28.8%)

  주: ( ) 안은 무관세율임.

자료: 농림부. ｢농림축산물품목분류｣. 2003.

일본 임야청. ｢임산물관세율일람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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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일본의 특용 임산물 평균 실행세율은 

6.2%로 우리나라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

과하다. 일본의 품목별 실행관세율 범위는 

0에서 21.3%까지로 관세격차는 우리나라

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평균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설탕조제 죽순으로 15.3%였으

며 도토리 분도 15.0%로 높았다. 조제저장 

밤은 14.7%, 조제저장 죽순은 13.5%, 사고

뿌리와 냉동 견과류 등에도 12.0% 이상의 

비교적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은 대부분 농산물에 

속하는 품목이다.

반면 무관세 품목은 맹금 및 앵무류를 

포함하여 HS 9 단위 기준 23개로 무관세 

비율은 우리나라의 열배가 넘는 28.8%였

다. 그 밖에 평균세율이 낮은 품목은 초피 

2.5%, 이끼 및 은행잎과 생칠, 그리고 수피

가 각각 3.0%, 신선 버섯 3.4% 등이었다. 

신선 견과류도 4.8%로 비교적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일본의 특용 임산물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품목에는 높은 세율

이 부과되는 반면 국내 생산 품목의 경쟁

력이 충분히 높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가

공용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무관

세를 적용하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또

한 버섯류(신선 3.4%, 일시저장 10.0%, 조

제저장 10.7%)와 밤(건조 견과류 9.0%, 조제

저장 밤 14.7%) 및 도토리(열매 0%, 가루 

15.0%)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공도가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관세

(Tariff Escalation)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

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특용 임산물은 HS 4 단위 

부호가 같아도 단일세율을 부과하는 경우

가 별로 없었다. HS 9 단위 부호가 다를 

경우 대부분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

이다. HS 9 단위 세 번이 다름에도 불구하

고 단일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은 맹금 및 

앵무류와 새의 깃털 분재용 나무 등 HS 4 

단위 기준 7개 품목에 불과하여 한국의 단

일세율 적용 품목 14개의 절반에 불과하였

다. 반면 HS 9 단위 부호가 다를 경우 상

이한 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은 신선 및 일시

저장 버섯류를 비롯하여 모두 12개로 한국

의 7개보다 훨씬 많았다. 일본의 특용 임산

물의 관세구조는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

으로 복잡한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3.3. 한․일 목재류 품목 분류 체계 비교

우리나라의 목재류 품목 분류는 HS 4 

단위 기준으로 44류 21개와 38류 2개, 45류 

4개, 46류와 48류, 그리고 94류 각 1개씩으

로 전체 30개로 구성된다. HS 6 단위로는 

44류 68개, 38류 2개, 45류 7개, 46류, 48류, 

94류 각 1개씩 모두 80개이며 HS 10 단위 

기준으로는 모두 228개에 달한다. 

목재류 품목별 세분화 정도는 원목(HS- 

4403)이 42개로 가장 높았고, 단판(HS- 

4408) 36개, 제재목(HS-4407) 35개, 합판

(HS-4412) 27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섬유판(HS-4411)과 목재장식품(HS- 

4420), 옷걸이 등(HS-4421)과 파티클보드

(HS-4410)도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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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로진(HS-3806), 목초액(HS-3807), 

목모와 목분(HS-4405) 등 최종소비재를 

포함한 9개 품목은 전혀 세분화되지 않았

다. 목탄(HS-4402)을 포함한 4개 품목도 

HS 10 단위로 세분된 품목 수가 각 2개에 

불과하여 세분화 정도가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목재류 품목분류 체계는 

원목이나 제재목과 같이 원자재용 또는 가

공도가 낮은 품목은 세분화된 반면 성형목

재나 목재의 봉과 같이 가공도가 높은 품

목은 세분화 정도가 낮은 사례가 종종 나

타나고 있다. 

일본의 목재류도 HS 4 단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38류 2개, 44류 21개, 45

류 4개, 46류, 48류, 94류 각 1개씩 모두 30

개로 구성된다. HS 6 단위 기준으로는 38

표 5.  한․일 목재류 품목 분류 체계 비교

HS

번호
품명

HS 6단위 품목 수 HS 10단위 품목 수 10단위

품목 차이
비고

한국 일본 한국 일본

3806 로진 1 1 1 1 0

3807 목초액 1 1 1 1 0

4401 땔나무, 칩, 톱밥 4 4 4 4 0

4402 목탄 1 1 2 2 0

4403 원목 7 7 42 31 9

4404 목재의 봉 2 2 4 6 -2

4405 목모와 목분 1 1 1 1 0

4406 궤도용 침목 2 2 2 2 0

4407 제재목 8 8 35 39 -4

4408 단판 4 4 36 27 9

4409 성형목재 2 2 2 11 -9

4410 파티클보드 3 7 7 14 -7

4411 섬유판, 마루판 8 8 12 8 4

4412 합판 9 9 27 38 -11

4413 고밀도화 목재 1 1 1 1 0

4414 그림틀, 사진틀 1 1 1 1 0

4415 목재케이스, 팔레트 2 2 2 2 0

4416 목재통 1 1 1 1 0

4417 목재공구 1 1 1 2 -1

4418 창문틀, 문틀 6 6 7 10 -3

4419 목재식기 1 1 4 2 2

4420 목재장식품 2 2 10 3 7

4421 옷걸이, 이쑤시개 2 2 8 6 2

4501 코르크(가공) 2 2 2 2 0

4502 코르크(반제품) 1 1 1 1 0

4503 코르크(제품) 2 2 2 2 0

4504 응집코르크 제품 2 2 2 2 0

4602 대나무제품 1 1 6 4 2

4814 벽지 1 1 3 1 2

9406 조립식 목재건축물 1 1 1 1 0

합계  30개 80 84 228 226 2

* 일본은 HS 9 단위까지만 세분된 품목의 세율임.

자료: 농림부. ｢농림축산물품목분류｣. 2003.

일본 임야청. ｢임산물관세율일람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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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2개, 44류 72개, 45류 7개, 46류와 48류, 

그리고 94류 각 1개씩 모두 84개로 세분된

다. HS 9 단위 기준으로는 38류 2개, 44류 

211개, 45류 7개, 46류 4개, 48류와 94류 각 

1개씩 모두 226개의 품목으로 세분되어 우

리나라와 세분화된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일본에서 세분화된 정도가 높은 품목은 

제재목(HS-4407)과 합판(HS-4412)이 각각 

39개와 38개였으며 원목(HS-4403)은 31개, 

단판(HS-4408)은 27개였다. 우리나라에 비

해 합판과 제재목 등 가공도가 높은 품목

의 세분화 정도가 높은 반면 원목과 단판 

등 가공도가 낮은 품목의 세분화 정도가 낮

았다. 그 밖에 성형목재(HS-4409)와 파티클 

보드(HS-4410), 창문틀(HS-4418) 등이 우

리나라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섬유판과 

마루판(HS-4411), 목재장식품(HS-4420), 목

재식기(HS-4419), 대나무제품(HS-4602), 옷

걸이와 이쑤시개(HS-4421)의 세분화 정도

가 낮았다.

한편 목모와 목분(HS-4405), 고밀도화 

목재(HS-4413), 그림틀과 사진틀(HS-4414), 

목재통(HS-4416)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

지로 세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궤도용 침목(HS-4406)과 목재케이스 및 

팔레트(HS-4415), 코르크(HS-4501) 등도 

세분화 정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혀 세분

되지 않은 목재공구가 일본에서는 2개로 

세분화된 반면 벽지(HS-4814)는 일본이 

전혀 세분되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는 3개

로 세분되어 있다.

3.4. 한․일 목재류 관세 구조 비교

우리나라의 목재류 품목별 실행세율 범

위는 최저 0%에서 최고 13.0%까지로 관세

격차(Tariff Dispersion)가 13.0% 포인트로 

나타났다. 일본의 목재류 관세 범위가 0%

에서 10%로 관세격차가 10.0% 포인트인데 

비해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나라 목재류의 평균관세율은 6.23%로 일본

의 평균세율 2.33%보다 훨씬 높았다. 우리

나라의 무관세 품목이 원목류 42개 외에 

칩상 활엽수와 벽지류, 조립식 목재건축물 

등 47개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원목 30개

와 제재목 26개 외에 땔나무 4개, 단판 3개, 

창문틀 3개 등 89개나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목재류 실행관세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HS 4 단위 기

준 30개 품목 가운데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땔나무와 칩(HS-4401)과 합판

(HS-4412)을 제외한 28개로 전체의 93.3%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목은 42

개 품목 전부에 대하여 할당세율 0%가 부

과되고 있으며 단판 36개 품목과 제재목 

35개, 섬유판 12개 등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합판에는 27개 품목 가운데 

6mm 이상의 열대산 합판 등 19개 품목에 

대해서 조정관세 13%(2003년 기준)를 부과

하고 나머지 8개 품목에는 비농산물 단일

세율 8%를 적용함으로써 차등 세율을 부

과할 여지가 제한된 상태이다.

반면 일본의 목재류 관세 체계는 훨씬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HS 4 

단위 품목에 단일세율이 부과된 품목은 15



농 촌 경 제  제28권 제1호70

개로서 단일세율 적용비율이 50%로 우리

나라의 93.3%보다 크게 낮아 많은 품목에 

상이한 세율이 있다. 특히 HS 9 단위 품목 

수가 많은 제재목(HS-4407), 합판(HS-4412), 

원목(HS-4403), 단판(HS-4408)은 물론 파

티클 보드(HS-4410)와 성형목재(HS-4409), 

창문틀(HS-4418) 등은 모두 상이한 세율

이 적용되고 있어 품목을 세분한 이유가 

품목별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기 위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합판과 목제장식품, 옷걸이

와 이쑤시개 등에는 최고세율 10%가 적용

되는 품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 품목을 

여러 개의 HS 9 단위 품목으로 세분하여 

그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최고세율

표 6.  한․일 목재류 관세율 비교

HS

번호
품명

실행세율(%) 평균세율(%) 무관세품목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3806 로진 6.5 0 6.5 0 0 1

3807 목초액 6.5 0 6.5 0 0 1

4401 땔나무, 칩, 톱밥 0∼2.0 0 1.5 0 1 4

4402 목탄 2.0 0 2.0 0 0 2

4403 원목 0(할) 0∼3.5 0(할) 0.1 42(할) 30

4404 목재의 봉 5.0 0∼7.5 5.0 4.8 0 2

4405 목모와 목분 5.0 2.5 5.0 2.5 0 0

4406 궤도용 침목 5.0 0 5.0 0 0 2

4407 제재목 5.0 0∼6.0 5.0 1.6 0 26

4408 단판 3.0 0∼6.0 3.0 5.0 0 3

4409 성형목재 8.0 0∼7.5 8.0 2.9 0 4

4410 파티클보드 8.0 5∼7.9 8.0 5.8 0 0

4411 섬유판, 마루판 8.0 2.6 8.0 2.6 0 0

4412 합판 8.0∼13.0(조) 6.0∼10.0 11.5 6.6 0 0

4413 고밀도화 목재 8.0 7.0 8.0 7.0 0 0

4414 그림틀, 사진틀 8.0 3.2 8.0 3.2 0 0

4415 목재케이스, 팔레트 8.0 2.8∼3.9 8.0 3.4 0 0

4416 목재통 8.0 2.2 8.0 2.2 0 0

4417 목재공구 8.0 2.2∼2.8 8.0 2.5 0 0

4418 창문틀, 문틀 8.0 0∼5.0 8.0 2.2 0 3

4419 목재식기 8.0 2.7∼4.7 8.0 3.7 0 0

4420 목재장식품 8.0 0∼10.0 8.0 4.2 0 1

4421 옷걸이, 이쑤시개 8.0 0∼10.0 8.0 4.1 0 1

4501 코르크(가공) 8.0 0 8.0 0 0 2

4502 코르크(반제품) 8.0 0 8.0 0 0 1

4503 코르크(제품) 8.0 0 8.0 0 0 2

4504 응집코르크 제품 8.0 0 8.0 0 0 2

4602 대나무제품 8.0 3.3∼7.9 8.0 5.6 0 0

4814 벽지 0.0 0 0 0 3 1

9406 조립식 목재건축물 0.0 0 0 0 1

평균 6.23 2.33
47

(20.6%)
89

(39.4%)

  주: (할)은 할당관세, (조)는 조정관세임.

( ) 안은 %는 무관세 비율임.

자료: 농림부. ｢농림축산물품목분류｣. 2003.

일본 임야청. ｢임산물관세율일람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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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목재류 관세구조는 대체로 가공

도가 낮을수록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반면 가공도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관세 체계를 뚜렷하게 나타

내고 있다. 무관세 품목의 수는 HS 9 단위 

기준 원목이 30개, 제재목이 26개였으며 땔

나무와 성형목재가 4개씩이었다. 그 밖에 

단판과 창문틀 등은 3개씩이었으며 목탄과 

목재의 봉, 궤도용 침목은 두 개씩 포함되

어 있다. 목재 장식품과 옷걸이 및 이쑤시

개는 각각 한 개씩만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합판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

재공구와 사례 등에는 무관세 품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판 전 품목의 세

율은 6% 이상이며 파티클보드도 모두 5%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

써 가공도가 높거나 국내 산업 파급 효과

가 큰 품목에는 무관세 대신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의 목재류 품목 

분류와 관세구조를 비교할 때 품목세분화 

정도는 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

러나 한국은 무관세 품목 수가 적고 평균

세율이 높은 편이지만 실행세율이 세 번별

로 차등화 되어 있지 않아 관세구조가 상

대적으로 단순하다. 따라서 특정 품목을 보

호하기 위한 차등과세 기능이 취약한 편이

다. 일부 합판류(HS-4412)에 대해 조정관

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조정관세는 일종의 

산업피해구제제도로서 매년 대통령령에 의

해 경신해야 하므로 교역상대국과 불필요

한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일본은 무관세 품목이 많고 평균세

율이 낮으면서도 상이한 세 번을 가지는 

품목에 차등세율을 부과하는 복잡한 관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가공도가 높은 

품목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적 

구조를 갖고 있어 취약산업이나 민감 품목

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특징을 지

니고 있다.

한․일 양국 간 관세구조 분석을 통해 

볼 때 일단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이 적

용될 경우 전반적인 실행관세 수준이 일본

보다 높은 한국의 수입 증가폭이 더 클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관세 품목이 많은 

일본은 관세 철폐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

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대

일 임산물 교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

지만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품

목별 상대가격의 변화와 소득 수준별 소비

자 기호 등에 따라 양국 간 임산물 교역 패

턴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4. 한 ․ 일 임산물 경쟁력 비교 분석
4.1. 품목별 수입 시장 점유율

특정 시장에서의 국가 간 경쟁력을 계측

하기 위해서는 수입 시장 점유율 추이와 

국별 비교우위의 변화, 그리고 국가 간 수

출경합도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산출하여 

비교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시

장점유율이 높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때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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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국별 임산물 수입 

시장 점유율의 변화 추이를 계측함으로써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먼저 1999∼2003년에 한국산 임산물이 

일본의 임산물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밤이 평균 47.6%로 가장 높았으며 

0.8g/㎠ 이상의 섬유판이 38.4%, 기타 섬유

판이 26.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마루판

(10.5%)과 기타 산림수 종자(8.9%)도 비교

적 높은 편이었다. 

그 밖에 0.8g/㎠ 이하 섬유판(4.9%), 목

제케이스와 포장용기(4.2%), 초피(3.8%), 송

이(3.1%), 그리고 페렛과 박스페렛 및 표고

버섯(각 2.7%)의 순으로 점유율이 낮아졌

다. 나머지 임산물들의 일본 수입 시장 점

유율은 2% 미만이었으며 열대산 제재목과 

열대산 합판의 비중은 0.01%에 불과하였

다.

일본의 임산물 수입 시장 점유율의 변화 

추세는 품목별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지

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산 대일 수출 주

요 임산물 25개(HS 6 단위 기준) 가운데 

표 7.  한국 임산물의 일본 수입 시장 점유율

단위: %

HS번호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060290 기타 산림수 0.36 1.06 1.38 1.46 1.98 1.3

080240 밤 38.60 52.76 56.22 50.53 39.78 47.6

070959 송이 5.51 0.64 3.1

071239 표고 1.85 3.53 2.7

120999 기타 산림수 종자 9.26 9.63 8.37 8.69 8.59 8.9

121190 초피 4.64 4.17 4.44 2.85 2.80 3.8

130190 올레오레진 0.18 0.2

140490 저피, 삼아피 0.50 0.08 0.6

440710 침엽수 제재목 0.13 0.27 0.21 0.16 0.18 0.2

440729 열대산 제재목 0.01 0.01

441111 섬유판(0.8g 이상) 57.62 58.29 30.98 28.14 17.12 38.4

441119 마루판 11.11 3.97 9.42 17.11 10.73 10.5

441121 섬유판(0.8g 이하) 5.54 4.65 4.28 4.90 4.90 4.9

441199 기타 섬유판 11.33 27.83 71.76 14.68 4.74 26.1

441213 열대산 합판 0.01 0.01 0.00 0.01

441219 침엽수 합판 0.08 0.11 1.68 1.05 2.33 1.1

441299 기타 적층 목재품 0.09 0.90 1.10 1.34 0.29 0.7

441400 그림틀, 사진틀 1.08 0.73 0.49 0.40 0.27 0.6

441510 목재케이스, 포장용기 2.11 4.07 5.69 3.11 5.76 4.2

441520 팔레트, 박스 팰릿 2.81 2.78 2.09 2.84 3.09 2.7

441810 창문, 창문틀 0.37 0.32 0.80 0.22 0.44 0.4

441820 문틀, 문지방 1.00 1.00 1.10 1.06 0.63 1.0

441890 건축용 목재건구 0.08 0.05 0.08 0.05 0.03 0.1

441900 젓가락, 주방용품 0.18 0.21 0.25 0.14 0.10 0.2

442010 목재조상, 장식품 2.18 1.34 0.65 0.72 0.65 1.1

442090 기타 칠기 2.23 2.00 1.16 1.87 1.57 1.8

442190 부채와 살 0.87 1.01 0.62 0.47 0.48 0.7

460210 기타 죽제품 0.69 0.48 0.26 0.18 0.11 0.4

자료: 산림청. ｢2003년도 임산물수출입통계｣. 2004.

일본 재무성. ｢일본무역통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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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3년 기간 일본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품목은 4개뿐인 반면 감소한 품목

은 1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개는 증감 폭이 작으면서 거의 일정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의 임산물 수입 시장 점유율이 증가

한 품목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기타 산림수, 

목재류에서는 침엽수 합판과 기타 적층 목

재품, 목재케이스와 포장용기 등이었다. 점

유율이 감소한 품목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송이, 초피, 저피와 삼아피 등이 있으며, 목

재류 가운데는 0.8g/㎠ 이상 섬유판과 기타 

섬유판, 그림틀 등, 건축용 목재건구, 목재

조상과 장식품, 기타 칠기, 부채와 그 살 

및 기타 죽제품 등이었다. 

일본의 임산물 수입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밤과 기타 산림수 종자, 침엽수제재

목, 마루판, 0.8g/㎠ 이하 섬유판, 팔레트, 

창문틀, 문틀과 문지방 등은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산 임산물의 일본 수입 시장 점유율

이 증가하는 품목보다 감소하는 품목의 수

가 더 많은 것은 임산물 대일 수출이 감소

하는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

출액이 가장 많은 밤의 점유율은 40% 수준

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단기소득 임

산물은 수출금액도 적고 점유율 자체도 낮

아지는 추세를 보여 한국산 임산물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목재류도 주력 수출품인 0.8g/㎠ 

이상 섬유판과 기타 섬유판을 포함한 대부

분 품목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어 대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의 수입 시장에서 일본산 임산

물의 점유율도 하락하고 있다. 1999∼2003

년에 일본산 임산물이 한국의 임산물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

은 침엽수 합판으로 5년간 평균 수입 시장 

점유율 33.4%로 나타났다. 또한 목재케이

스와 포장상자는 32.2%, 기타 적층목재품

은 19.3%로 역시 높은 편이었다. 

그 밖에 기타 산림수(14.7%)와 밤(10.4%), 

페렛 및 박스페렛(6.7%), 건축용 목재건구

(5.6%) 등의 수입 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임산물들의 한국 수

입 시장 점유율은 5% 미만으로 낮았으며 

침엽수 제재목과 열대산 합판의 비중은 

1% 미만에 머물렀다.

한국의 일본산 주요 수입 임산물 22개

(HS-6 단위 기준) 가운데 1999년∼2003년 

기간 한국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품목은 7

개, 감소한 품목은 8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7개는 증감 폭이 작거나 일정한 수준의 점

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임산물 가운

데 한국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품목은 단

기소득 임산물의 기타 산림수와 밤, 저피와 

삼아피 세 품목이며 목재류는 기타 섬유판

과 침엽수 합판, 창문 및 창문틀, 그리고 

부채와 살 등 네 품목이었다. 특히 침엽수 

합판은 2003년 한국의 침엽수 합판 수입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일본의 대표

적인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 품목

은 단기소득 임산물은 하나도 없고 목재류 

가운데 기타 적층목재품과 그림틀 등, 목재

케이스와 포장용기, 팔레트 및 박스 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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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그리고 건축용 목재건구와 젓가락 및 

주방용품, 기타 칠기 등의 점유율이 감소하

였다. 기타 산림수 종자와 올레오레진, 마

루판과 목재조상 및 장식품 등의 시장점유

율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산 임산물은 일본 수입 시장 점유율

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 일본 임산물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증가하는 품목과 감소

하는 품목의 수가 비슷하였다. 그러나 침엽

수 합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수출품인 

목재케이스와 포장용기, 기타 적층목재품 

등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어 일본 전체 

임산물의 한국 수출 감소 추세의 한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산 임산물의 대일 수출경쟁력이 약

화되고 있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일본산 임

산물의 대한 수출경쟁력도 극히 일부 품목

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4.2.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특정 품목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국별 품목별 생산비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양국의 품목

별 생산비 계측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생산비 계측 대신 시

장에 현시된 정보, 즉 수출액과 시장점유율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실현된 경쟁력을 계

측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표 8.  일본 임산물의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

단위: %

HS번호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060290 기타 산림수 27.27 4.73 4.76 14.85 26.09 14.7

080240 밤 3.13 20.07 8.05 10.4

120999 기타 산림수 종자 0.33 3.30 0.42 0.21 0.28 0.9

130190 올레오레진 4.12 5.97 3.94 6.13 4.49 4.9

140490 저피, 삼아피 0.89 3.51 3.81 4.56 3.97 3.3

440710 침엽수 제재목 0.15 0.00 0.08 0.20 0.07 0.1

441119 마루판 1.35 0.09 0.15 0.69 0.4

441199 기타 섬유판 0.51 0.65 1.56 6.44 1.8

441213 열대산 합판 0.42 0.10 0.13 0.03 0.07 0.2

441219 침엽수 합판 49.18 17.45 16.92 30.99 52.31 33.4

441299 기타 적층 목재품 47.15 26.58 11.54 8.08 3.15 19.3

441400 그림틀, 사진틀 4.46 0.73 0.68 0.43 0.29 1.3

441510 목재케이스, 포장용기 46.62 49.98 47.75 1.75 14.85 32.2

441520 팔레트, 박스 팰릿 21.31 9.11 2.30 0.60 0.13 6.7

441810 창문, 창문틀 0.03 1.04 1.26 0.8

441820 문틀, 문지방 1.25 0.37 0.39 0.02 0.5

441890 건축용 목재건구 7.69 16.17 0.25 3.47 0.40 5.6

441900 젓가락, 주방용품 3.85 2.60 4.03 1.79 1.75 2.8

442010 목재조상, 장식품 1.33 0.96 3.49 1.44 2.98 2.0

442090 기타 칠기 2.82 1.42 0.95 1.17 0.85 1.5

442190 부채와 살 1.36 2.67 2.92 2.91 2.97 2.6

460210 기타 죽제품 0.22 0.16 0.29 0.24 0.22 0.2

자료: 산림청. ｢2003년도 임산물수출입통계｣. 2004.

일본 재무성. ｢일본무역통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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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 따라서 국별 품목별 현시비교우위지

수(RCA)를 계측하면 시장에 나타난 경쟁

력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대상 품목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거나 중요성이 낮은 

경우 RCA 지수는 의미 있는 경쟁력 분석 

지표로 이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특정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비교를 위해

서는 세계 전체의 수출총액과 특정 품목의 

세계 전체 수출액을 계측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시

장별 비교우위지수(Market Comparative 

Advantage; MCA)를 활용할 수 있다. MCA 

지수는 세계 전체가 아닌 목표시장의 수입

총액과 특정 품목의 수입액에 관한 자료만 

있으면 계측이 가능하므로 한․일 임산물 

경쟁력 분석을 위해서도 유용한 개념이다.

MC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2

MCA
i
j =(X

i
j/TX

i
j)÷(Xj /TXj)

여기서 X
i
j는 수출국의 j국에 대한 I상품 

수출액, TX
i
j는 j국 시장에 대한 I 품목의 

세계 수출총액, Xj는 수출국의 j국 시장에 

대한 수출총액, 그리고 TXj는 j국 시장에 

대한 세계 전체의 수출총액을 나타낸다. 

즉, 어떤 국가의 I품목에 대한 MCA 지

수는 그 나라의 j국 시장 평균 점유율에 대

1 
B. Balassa와 K. Kojima등은 수출성과에 따른 현

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RCA
i 
= (X

i
/X)÷(WX

i
/WX)

단, X
i
는 수출국의 I 품목 수출액, X는 수출국 

총수출액, WX
i
는 세계 전체의 I 품목 수출액, 

그리고 WX는 세계 전체의 총수출액임.  
2 김남두 외(1997) 47쪽.

한 I품목의 수입 시장 점유율의 비율을 의

미한다. MCA 지수는 RCA 지수와 비슷한 

개념이나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측정

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MCA 지수가 1 이

상이면 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1999년∼2003년에 

계측한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계측 

결과는 <표 9> 및 <표 10>과 같다. 분석 

기간에 수출입 실적이 있는 한국의 단기소

득 임산물 가운데 일본 시장에서 평균 

MCA 지수가 1보다 높은 단기소득 임산물

은 밤(17.8), 송이버섯(1.3), 건조 표고(1.2), 

산림수 종자(3.3), 수피류(1.9) 등이다.

목재류는 섬유판(13.8), 침엽수 합판(14.6), 

침엽수 제재목(3.1), 마루판(4.1), 사례, 포장

용기(1.6), 건축용 목제건구(3.8), 기타 죽제

품(7.5) 등의 MCA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 품목은 한국 농산물의 일본 

시장 평균 점유율보다 수입 시장 점유율이 

높아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품목

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기타 산림수(0.5), 올레오레진(0.1) 

등 단기소득 임산물과 열대산 제재목(0.04), 

열대산 합판(0.1), 기타 적층 목재품(0.3), 

그림틀(0.2), 문틀(0.4), 목재 장식품(0.4) 등 

목재류는 MCA 지수가 1보다 작았다. 이들 

품목은 일본으로 수출은 되고 있으나 수출

액이 적고 시장점유율도 낮았다.

한편 한국으로의 수출 실적이 있는 일본

산 임산물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로진과 목

재류의 조립식건축물, 기타 칠기 등 세 품

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한국시장 MCA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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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지수가 1보다 큰 것으로 계측되었다. 특

히 단기소득 임산물의 철쭉 속 식물(33.1)

과 기타 분재용 나무(22.3), 사고뿌리(25.7), 

생칠(20.9), 마롱글라세(26.6) 등은 MCA 지

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목재류 가운데서

도 흑단 원목(31.1), 단판(26.0) 등의 한국시

장 MCA 지수가 높았다.

일본이나 한국의 상호 임산물 수출액이 

대체로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시장

에서 비교우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은 

농림산물 전체의 대일 및 대한 수출액과 

수입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이다. 2002년 

한국과 일본의 양국 간 전체 농림산물 수

입 시장 점유율은 각각 1.6%와 2.1%에 불

과하였다. 전반적으로 상대국 수입 시장 점

유율이 미미한 가운데 특정 품목의 시장점

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상대국 시장 

비교우위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향후 한

국과 일본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수출 

확대 또는 유지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선

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MCA 크기를 비

교하기보다 지난 5년간 MCA 변화 추이를 

표 9.  한국 임산물의 일본 시장에서의 MCA 지수

HS

번호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060290 기타 산림수 0.1 0.4 0.5 0.6 0.9 0.5

080240 밤 12.9 17.5 20.1 21.0 17.7 17.8

070959 송이 - - - 2.3 0.3 1.3

071239 표고(건조) - - - 0.8 1.6 1.2

120999 기타 산림수 종자 3.1 3.2 3.0 3.6 3.8 3.3

121190 초피 1.5 1.4 1.6 1.2 1.2 1.4

130190 올레오레진 0.1 0.1

140490 저피, 삼아피 2.6 2.3 2.1 1.6 1.0 1.9

440710 침엽수제재목 2.1 2.7 2.5 3.4 4.7 3.1

440729 열대산제재목 0.04 0.04

441111 섬유판(0.8g이상) 19.2 19.3 11.1 11.7 7.6 13.8

441119 마루판 3.7 1.3 3.4 7.1 4.8 4.1

441121 섬유판(0.5∼0.8g) 1.8 1.5 1.5 2.0 2.2 1.8

441199 기타 섬유판 3.8 9.2 25.6 6.1 2.1 9.4

441213 열대산 합판 0 0 0.3 0.1 0.1 0..1

441219 침엽수 합판 6.0 1.1 0.1 12.5 23.9 14.6

441299 기타 적층 목재품 0.0 0.3 0.4 0.6 0.1 0.3

441400 그림틀, 사진틀 0.4 0.2 0.2 0.2 0.1 0.2

441510 목재케이스, 포장용기 0.7 103 2.0 1.3 2.6 1.6

441520 팔레트, 박스 팰릿 0.9 0.9 0.7 1.2 1.4 1.0

441810 창문, 창문틀 0.1 0.1 0.3 0.1 0.2 0.2

441820 문틀, 문지방 0.3 0.3 0.4 0.4 0.3 0.4

441890 건축용 목재건구 8.7 3.0 3.2 0.3 - 3.8

441900 젓가락, 주방용품 0.2 0.2 0.3 0.2 0.1 0.2

442010 목재조상, 장식품 0.7 0.4 0.2 0.3 0.3 0.4

442090 기타 칠기 1.4 0.7 0.8 0.8 2.0 1.4

442190 부채와 살 0.3 0.3 0.2 0.2 0.2 0.3

460210 기타 죽제품 7.4 7.8 7.3 7.9 7.0 7.5

자료: 산림청. ｢2003년도 임산물수출입통계｣. 2004.

일본 재무성. ｢일본무역통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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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산 임산물 가운데 일본 시장에

서 비교우위가 증가하는 품목은 기타 산림

수 종자와 침엽수 제재목, 섬유판, 침엽수 합

판, 목재케이스와 포장용기 및 팔레트와 박

스 팔레트 등이다. 이들 품목은 일본 시장

으로 수출 증대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이다.

일본산 임산물 가운데 한국 시장에서 비

교우위가 증가하는 품목은 기타 분재용 나

무와 사고뿌리, 생칠과 수피류, 기타 벽지

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과 칩상 활엽수, 흑

단 원목, 단판 등 목재류가 있다. 이들 품

목은 한국 시장으로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

이 있는 품목이라 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대일 임산물 교역구조는 밤

과 송이, 표고버섯 등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출에 편중되어 있다. 한국산 단기소득 임

산물의 대일 수출은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

표 10.  일본 임산물의 한국시장에서의 MCA 지수

HS 

번호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060230 철쭉속 식물 32.2 8.5 29.1 33.1 2.3 33.1

060290 기타 분재용 나무 8.7 12.5 5.3 33.1 11.5 22.3

080240 밤(탈각/미탈각) - - 0.9 29.5 3.8 15.9

110620 사고뿌리(칡뿌리) - 15.0 29.1 33.1 - 25.7

130190 올레오레진/검류 8.7 25.0 0.4 2.2 1.6 7.6

130219 생칠 16.1 17.4 26.0 18.4 26.8 20.9

140410 식물성 염색원료 8.7 1.8 6.9 1.3 4.6 4.6

140490 수피류 5.1 2.9 5.6 14.5 - 7.0

200600 마롱글라세 32.3 25.0 26.5 22.9 - 26.6

200819 밤(조제저장처리) 0.7 1.7 0.4 15.7 2.4 4.2

380610 로진 0.6 0.3 0.2 0.2 0.3 0.3

440121 칩상(활엽수) - 4.3 7.4 19.2 3.6 8.6

440320 원목(방부처리침엽수) 2.7 1.9 0.9 2.7 0.6 1.8

440399 흑단(원목) - - 29.1 33.1 - 31.1

440799 흑단(제재목) 18.9 7.8 7.5 - - 11.4

440839 단판 - - - 17.8 34.2 26.0

441129 기타 섬유판 2.9 0.8 1.8 0.8 3.2 1.9

441219 침엽수 합판 16.7 4.5 5.1 1.8 2.8 6.2

441229 마루판 4.5 4.9 2.4 2.5 0.5 2.9

441510 목재케이스, 포장용기 14.9 12.5 13.9 0.6 5.8 9.5

441520 팔레트, 박스 팰릿 6.8 2.3 0.7 0.2 0.4 2.1

441600 목재의 통 등 3.2 0.9 0.3 3.4 0.7 1.7

441900 대나무젓가락 7.0 3.7 2.1 1.4 0.9 3.0

442090 기타 칠기 1.7 0.8 0.5 0.6 1.6 1.0

442190 보빈, 스풀, 콥 3.5 2.4 1.3 0.5 3.4 2.2

450490 응집코르크 0.1 0.4 3.6 2.3 0.2 1.3

481430 기타벽지 1.3 2.5 3.8 7.8 3.9 3.9

940600 조립식 건축물(목재) 0.1 0.1 - 0.3 0.3 0.3

자료: 산림청. ｢2003년도 임산물수출입통계｣. 2004.

일본 재무성. ｢일본무역통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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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정 품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또

한 외국산 임산물과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보한 품목이 거의 없다. 따라서 한국산 

단기소득 임산물은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이나 생산비 절감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자연

조건에 제약을 받고 있어 대일 수출량이 

연도별로 크게 변동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관세구조 분석 결과 품목 

분류의 세분화 정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세분된 품목에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단순한 관세 구조인 

반면 일본은 세분된 품목에 대하여 대부분 

차등관세를 부과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

어 효과적으로 민감 품목을 보호할 수 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평균 실행세율은 한

국이 18.7%로 일본의 6.2%에 비해 3배나 

되는 수준이며 목재류 평균 실행세율도 한

국이 6.23%로 일본의 2.33%보다 2배 이상

으로 높았다. 반면에 단기소득 임산물의 무

관세 비율은 한국이 2.8%, 일본이 28.8%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으며 목재류 무관

세 비율도 한국이 20.6%로 일본의 39.4%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 외견상 한국의 관

세장벽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이 임산물 관세 체

계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민감 품

목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HS-4 단위로 분류한 단기소득 임

산물에 한국이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류는 7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21개 품목류

는 모두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비농산물의 중심세율인 8%를 적용하는 품

목이 7개나 되어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

를 보이고 있다. 목재류는 차등세율을 적용

하는 품목류가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8

개는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중심세율 8%를 부과하는 품목도 17개

나 되어 더욱 단순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복잡한 관

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HS-4 단위 기준 

특용 임산물(단기소득 임산물)에 차등세율

을 적용하는 품목류는 12개나 되며 단일세

율을 부과하는 품목은 16개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무관세 품목 7개를 제외하고 품목

에 따라 2.5%에서 15%까지 7가지 세율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목재류는 차등세

율을 적용하는 품목류가 14개로 한국의 7

배나 되며 단일세율 품목 16개에는 무관세 

품목 11개 외에 2.2%에서 7%까지 5가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임산물 경쟁력을 분

석하기 위하여 양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을 

계측한 결과 한국은 밤과 섬유판, 마루판, 

산림수 종자, 목재케이스, 초피류, 송이버섯 

등의 일본 수입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침엽수 합판, 목

재케이스, 기타 적층목재품, 기타 산림수, 밤

과 팔레트 및 박스 팔레트, 건축용 목재건

구 등의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높았다.

또한 세계 각국의 평균 시장점유율에 대

한 상대적인 시장점유율인 시장별 비교우

위(MCA)를 계측한 결과 한국이 일본 시장

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품목은 밤, 송

이, 표고(건조), 산림수 종자, 수피류,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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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침엽수 합판, 침엽수 제재목, 목재케이

스, 건축용 목재건구, 죽제품 등으로 나타

났다. 반면에 일본이 한국의 임산물 수입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품목은 분재

용 나무, 사고뿌리, 올레오레진, 생칠, 식물

성염색원료, 마롱글라세, 삭편상 활엽수, 방

부처리원목(침엽수), 단판, 침엽수 합판, 목

재케이스, 보빈 등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 가운데 비교우

위도 높은 품목은 한국의 경우 밤과 섬유

판, 산림수 종자, 목재케이스, 송이버섯 등

이며 일본은 침엽수 합판과 목재케이스 등

이었다.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임

에도 불구하고 시장별 비교우위가 높은 것

은 세계 전체의 시장점유율에 비해 당사국

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상호 시장별 비교우위

를 가지는 품목은 침엽수 합판과 목재케이스

로 나타났다. 양국은 이들 품목을 상호 수

출하면서 수입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임산물 교역구조는 상호 경쟁적이기

보다는 보완적인 면이 강하며 임업 부문 

내에서의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

이 가능한 품목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일 FTA 체결 시 예외 

없는 관세 철폐 원칙이 적용된다면 대부분 

품목의 임산물 실행관세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한국의 수입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관세 품목

이 많은 일본은 관세 철폐의 충격이 상대

적으로 작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한국산 임산물의 대일 수출이 어려

울 뿐만 아니라 기존 수출 품목의 수출액

도 크게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일 임산물 수출이 특정 품목에 치

우쳐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FTA 체결로 

인한 실질적인 수출 증대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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